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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생존수영교육 참여를 통한 대학생의 수중불안,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와 변인 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소재 대학 중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중 최종 유효표본 191
명을 활용하였다. 쟈료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
본 t-tast,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
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하였을 때 사후 수중불안은 감소하였으며, 수상안전 의식은 증가하였다. 둘
째, 수영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그룹과 시간의 상호작용은 수상안전 의식의 하위요인인 안전교육에서만 유
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생존수영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대학교육에서의 생존수영교육 확대 방향성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생존수영, 수중불안, 수상안전 의식, 안전인식, 수영교육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nges in underwater anxiety and water safety 
conscious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rough participation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hanges and various factors. To achieve this, 200 college students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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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the Busan-Ulsan-Gyeongnam 
regio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using convenience sampling. Among them, a final valid sample of 
191 students was utilize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5.0 statistical software, includ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paired sample t-test, repeated measures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showed a decrease in post-test underwater anxiety and an increase in water safety consciousness 
compared to pre-test. Second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roup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swimming education experience and tim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ly in the safety education, 
a sub-factor of water safety conscious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survival 
swimming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could be confirmed, and further directions for expanding 
survival swimming education in university settings could be considered.

Keywords : Survival Swimming, Underwater Anxiety, Water Safety Consciousness, Safety awareness, 
Swimming educationdy 

1. 서 론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중 수상안전과 관
련된 인명사고는 더욱이 조명을 받고 있다. 수상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결정적 사건은 2014년 04
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오랜 시간이 흘렀
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물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 수상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은 우리 삶에 재앙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WH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익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수상안전사고는 개인과 
국가의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상안전사고
의 주원인은 안전 수칙 불이행 37.9%, 수영 미숙 
30.5%로 나타나 안전 수칙 이행 및 준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습득이 우선적으로 중요
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수상안전교육의 중요
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루
어지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
중과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생존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며 2016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
시하고 있다[3]. 이는 점차 확대되면서 2020년에
는 전 학년이 의무적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로 선
정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4].

  수영은 수중에서 즐기는 신체적 활동 또는 건
강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다. 수영은 운동기능적, 
체력적 향상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현대사회에서
의 수영은 건강을 위한 운동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기술로 인식되어 그 중요도
가 점점 커지고 있다. 수영은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육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위험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적응되지 않은 환경에 대
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8].
  일반적으로 수영교육은 경영(영법)을 익히는 것
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 효율적인 동작과 기록 단
축에 주된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술
교육에 앞서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두려움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으로의 변화
가 필요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영능력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연장시키거나 안전한 곳
으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고안된 수영 방법이다
[9]. 생존수영은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생존수영 교육은 특정 
연령대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연령층에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구성원 중 중간단계이자 지성인으
로 불리는 대학생들에게 이루어진 생존수영 교육
은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안전에 대한 교육은 대학과
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대학교육에서 전공 및 
교양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수영 수업은 다



Vol. 40 No. 6 (2023) 생존수영교육 참여가 대학생의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   3

- 1203 -

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 생존수영 
교육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진행 중인 전공 및 교
양수업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체계적
으로 이어져야 하고, 흐름이 단절되어서는 그 효
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인 대
학도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0].
  생존수영의 목적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을 극복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불안은 긴장 초조
함을 유발하는 감정 상태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를 통해 나타나는 생리적 각성을 의미한다. 즉 
수중불안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과제 수행 상황
에서 개인이 느끼는 긴장감, 걱정,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통해 나타나는 일시적 불안 반응
이다[11].
  수중불안은 물에 대한 공포가 그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하여 수중에서의 운동수행에 부정적 영향
을 나타내는 요소이다[12]. 물에 대한 긴장감이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생존수영을 통해 제공받
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추
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극복을 통해 대학생들의 수중불안에 대한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수상안전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안전하게 
수상에서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며, 광의의 개념
으로는 본다면, 수상(水上)에서의 모든 안전을 포
함한다[13].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등 
행정기관에서는 수상 활동 사고에 대한 구조 능
력 강화, 안전 관리 및 조직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14], 예방적 차원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생
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수중 및 수상에서
의 생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의 수상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
민안전처는 생존수영 교육의 주된 목적은 물에 
의한 사고나 재난의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과 타
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 사회 
전반의 수상안전 의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15].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
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 중 약 85%가 안전사
고에 대한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사고 위험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안전불감증으
로부터 발생된 안전사고가 성인에 의해 많이 발
생한다는 결과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관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
다. 이와 같은 실무적, 현상적 노력이 실제 수상
안전 의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의
식은 높아지고 수중불안은 감소하는지를 살펴보
는 것 또한 중요한 함의라 생각된다. 
  생존수영교육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생존수영 현장의 실태조사 및 방안에 관한 연구
[17-20], 생존수영 지도자에 관한 연구[21-23],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 생존수
영 교육의 운영, 시설, 프로그램, 정책 등에 중점
을 두어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며[24-26], 
생존수영 교육의 대상자도 교육부에서 의무화하
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
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생존수영 교육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
과검증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는 대단히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대학 교양,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대학생의 수중불안의 변화
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또한 수상안전 의식
에는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를 살펴 생존수영 
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목표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의 당위성 
확보와 변인들 간의 분석을 통해 대학생을 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 구축과 대학교육에서의 생존
수영 교육의 의무화 등 사회적 수상안전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실증적인 기초자료와 방향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중 교육과정 전공 또는 교양
과목의 일환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수강생을 모집단으로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
나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된 자료는 제외
하고 최종 유효표본 191부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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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50 78.5

female 41 21.5

Grade

1 102 53.4

2 28 14.7

3 34 17.8

4 27 14.1

Whether you have experience 
in swimming education

Y 93 48.7

N 98 51.3

Sum 191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은 한 
학기 과정의 반복적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수중불안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수상안전의
식을 높여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능
력을 함양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활용된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은 Table 2
와 같다. 기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은 대학생들과 같은 성인
들이 실시하기에는 다소 프로그램의 구성이 미약
한 부분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프
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에는 스포츠 
안전 전문가 교수 1인, 수상 안전 전문가 교수 1
인,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1인이 참여하여 삼각
검증법을 통해 구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은 13주차 분량으로 개발
되었으며, 첫 단계에서 물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로 물적응 훈련, 올바른 
구명동의 착용법, 착용 후 이동법 등에 대해 실
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구조법으로 
수상선박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상황 시 배
로부터 수면으로 안전하게 이탈하여 입수하는 이
선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선법 이후 앞선 단계
에서 연결된 이동법을 접목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이동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서 이루어진 교육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맨몸 수영 장거리 이동
법인 평영 및 헤드업 평영, 기본배영, 입영 교육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익
수자 구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응급처지 교육을 통해 익수자의 심폐소생과 제세
동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 전
공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수영교
육이 수중불안과 수상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수중불안과 수상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생존수영 관련 수업 담당 교수에게 동의를 구한 
뒤 수강한 학생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 설문의 
응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전 생존수영교육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종료한 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2.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참여가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올바른 
의도성과 조사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성의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 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먼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와 박사 1인이 함께 설문문항 검토와 적
합성을 분석하였으며,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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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Step Teaching, Learning Activities Time

1
Becoming 

intimate with 
water

-Underwater walking and breathing
-How to wear and move a lifeboat

-floating education
-Move group and move individuals 

(basic background)

100’

2 100’

3 100’

4
Self-rescue method

Jumping off the ship training 100’

5 After jumping off the ship, moving 100’

6

Training on swimming 
with bare body

-breaststroke kicking instruction
-breaststroke breathing

100’

7
-breaststroke connection motion

-breaststroke education with your head up
100’

8 Basic backstroke with no body 100’

9 Lying floating, 100’

10 Floating in place 100’

11 Method of 
rescue

-Bare body rescue
-Rescue with tools

100’

12 100’

13
Learning 
first aid

-Learning how to do CPR
-Learning how to use AED

100’

Table 2. Survival swimming education program

  2.4.1. 수중불안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들의 수중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수중불안 설문은 Martens 
et al.(1990)[27]에 의해 개발된 스포츠경쟁불안
검사(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2: 
CSAI-2) 척도를 강주희(2007)[28]이 번안한 설
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수중불안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인지적 상태불
안 5문항과 신체적 상태불안 4문항으로 총 9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중불안 하위요인별 요인부
하량을 살펴보면 인지적 상태불안은 .732~.870, 
신체적 상태불안은 .662~.83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수중불안 척도의 신뢰도는 Coronbach’s 
α=.884로 신뢰할 만한 적합한 결과로 나타났다.

 2.4.2. 수상안전의식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수
상안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Noh[29]가 번안하
여 활용하였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상안전 의식의 

하위요인은 안전교육 3문항, 안전예방 4문항, 안
전인지 3문항으로 총 10문항의 수상안전 의식을 
측정하였다. 수상안전 의식의 하위요인별 요인부
하량을 살펴보면 안전교육 .746~.849, 안전예방 
.606~.857, 안전인식 .632~.84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수상안전 의식의 신뢰도는 Coronbach’s 
α=.747로 신뢰할 만한 적합한 결과로 나타났다.

2.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대
학생의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처리방법은 SPSS 
Windows Version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i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의 생존수영
교육 참여가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의 시기 
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집단-
시기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
본 t-검정(paired sampls t-test) 및 반복측정 이
원분산분석(tow-way repeated measures ANOVA)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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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umber(question) 1 2 h2 Coronbach’s α

cognitive 
state 

anxiety

4. feel stuffy in the water .870 .240 .815

.884

3. I'm nervous in the water .857 .323 .838

1. get impatient in the water .849 .318 .822

2. I'm worried in the water .822 .374 .816

5. I'm scared to see underwater .732 .426 .717

somatic 
anxiety

3. My heart beats fast in the water .284 .836 .780

4. My heart is beating fast .254 .815 .729

1. My hands are sweating .416 .797 .808

2.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often .285 .662 .520

total 5.795 1.050

dispersion 64.38 11.64

accumulate(%) 64.38 76.05

Table 3. Analysis of Aquatic Anxiety Factors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number(question) 1 2 3 h2 Coronbach’s α

safety 
education

1. know how to wear a life jacket .849 .221 .112 .783

.747

2. I know how to survive and swim .828 .175 .114 .730

3. I know CPR .746 .174 .220 .635

safety 
prevention

3. Wear a life jacket before playing in the water -.048 .857 -.028 .639

2. Check the depth before playing in the water .284 .764 .092 .673

1. I warm up before playing in the water .323 .704 .198 .737

4. Know the location of the life jacket .400 .606 -.236 .583

safety 
recognition

1. I don't think I'm going to fall into the water -.069 .211 .849 .770

2. I think it's safe if there's a security guard .215 -.034 .849 .767

3. I think it's okay to swim alone .232 -.084 .632 .461

total 3.669 1.908 1.201

dispersion 36.694 19.076 12.005

accumulate(%) 36.694 55.770 67.775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Water Safety Awareness 

3. 결과 및 고찰

3.1. 대학생의 생존수영 교육 참여 전·후의 

    수중불안 및 수상안전 의식의 차이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 대학생의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에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에 

따른 대학생의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수중불안에서 사후 인지적 상태불안(M=1.63)
은 사전 인지적 상태불안(M=2.07)에 비해 낮은 
결과값을 나타내 보였으며, 사후 신체적 상태불안
(M=1.66)은 사전 신체적 상태불안(M=2.0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수중불안의 하위요인인 인지
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모두 통계적으로 



Vol. 40 No. 6 (2023) 생존수영교육 참여가 대학생의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   7

- 1207 -

M±SD
t

pre-test post-test

underwater anxiety
cognitive state anxiety 2.07±.70 1.63±.64 6.537***

somatic anxiety 2.05±.44 1.66±.67 6.927***

Water Safety 
Consciousness

safety education 2.76±.40 4.19±.59 -25.462***

safety prevention 2.82±.48 3.90±.62 -19.17***

safety recognition 3.18±.87 3.66±.68 -5.658***

***p<.001

Table 5. Differences in Aquatic Anxiety and Water Safety Awareness Before and After Survival 
Swimming Education Participation 

Variable Group
M±SD F

pre-test post-test time group G×T

cognitive state anxiety
Y(n=93) 2.10±.66 1.58±.54

43.128*** .040 1.204
N(n=98) 2.04±.73 1.67±.71

somatic anxiety
Y(n=93) 2.07±.38 1.58±.51

49.079*** .816 2.976
N(n=98) 2.03±.50 1.73±.78

safety education
Y(n=93) 2.73±.40 4.27±.47

660.612*** 1.427 3.959*

N(n=98) 2.78±.39 4.10±.68

safety prevention
Y(n=93) 2.85±.47 3.96±.56

366.683*** 2.309 .300
N(n=98) 2.79±.49 3.84±.67

safety recognition
Y(n=93) 3.21±.82 3.61±.69

31.693*** .028 .920
N(n=98) 3.14±.93 3.71±.67

*p<.05, ***p<.001

Table 6. Differences in Aquatic Anxiety and Water Safety Awareness Based on Swimming 

Education Experience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수상안전 의식에서 사전 안전교육
(M=2.76)보다 사후 안전교육(M=4.19)의 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 안전예방(M=2.82)보다 
사후 안전예방(M=3.90)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
내보였다. 또한 사전 안전인지(M=3.18)보다 사후 
안전인지(M=3.66)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
상안전 의식의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3.2. 수영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시기, 그룹 간 

수중불안, 수상안전 의식의 차이

  대학생 수영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
이 및 경험-시기 간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수영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수중불
안과 수상안전 의식의 차이에서 안전교육에서만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다(p<.05).

4.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참여가 수중
불안 및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존수영교
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대학교육에도 수상안전
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존수영 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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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기초자료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생존수영 교육 참여 전·후의 수중
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수중불안은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
안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수상안전 의식은 안전
교육, 안전예방, 안전인지 모두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보였다. 이창희, 박범영(2019)[30]은 수중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수영교육 등은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 요인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장재혁, 한남익
(2019)[31]은 생존수영 교육 참여 후 수중 인지
적, 신체적 불안의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중운동 관련된 교
육은 물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32]. 한편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생존수영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에 대한 적응과 위협을 이겨내면서 
불안과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감소시켜 긍정적 운
동정서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3]. 이는 본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김성덕, 김주영
(2022)[34]은 수중불안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상
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이 생존수영 교육 이후 
감소하며 이는 안전의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신체적 활동에서 인지적 불안은 수
행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체 수행능력 중 
4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35]. 이렇듯 생존수영 
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물놀이나 수상 및 수중 활
동 시 인지적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며 이로인해 
학습된 생존수영 능력 발현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 안전한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Gould et al.(1987)[36]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서 사전 예행연습이나 교육, 훈련을 통해 수행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존수영교육은 다양한 연
령에 있어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되는 심리적 요인인 
수중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은 신체적 상태불안
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신체적 상태불안은 
신체적 활동 상황에 나타나는 특수한 종류의 불
안 형태로 생리적 변화가 판단하는 의식에도 영
향을 미친다[37]. 즉 생존수영 교육 이후 감소된 
신체적 상태불안은 수상 및 수중 활동 시 발생된 
사고나 익수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존수영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기술을 바탕으로 구조자가 
올 때까지 스스로가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
켜 수상 활동이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는 것을 교육을 통해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통한 신체적 상태
불안의 감소는 위험에 대한 감지하는 능력 등을 
증가시켜 사고를 예방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
에 대한 신체적 두려움을 감소시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수중불안이라는 심
리·정서적 요인을 통제함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안
전한 수상 활동 참여와 나아가 수상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다음으로 수상안전 의식의 차이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수상안전 의식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수상안전 의식의 하위요인인 안전
교육, 안전예방, 안전인지 모두에서 수상안전 의
식이 높아졌다. 김성덕, 김주영(2022)[34]은 생존
수영교육 참여 이후 참가자들의 수상안전 의식을 
보다 한층 높여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물리적 환경에
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행동적 변화를 일으켜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련의 과정이
라 할 수 있다[38]. 즉 생존수영 교육은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
이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수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는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
에서나 발생 가능하다. 이에 유창환(2017)[39]은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인지
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상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을 상기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를 지지한다. 더욱이 생존수영교육은 수영교
육 외적으로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하고 이
를 통해 예방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일련의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
라 수상 안전사고 중 익사 사고의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
령대가 20, 30대의 성인들로 보고되고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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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활동성이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
존수영교육은 사회의 전반적인 수중불안, 수상안
전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의식은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
에서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41]. 즉 지속적인 수상안전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은 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더 높은 안전 인식을 고취 시킬 수 있
다. 이렇듯 수상안전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은 수
상활동 중 위험에 대처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습
득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와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상활동 속에서 상존해 있
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숙지하고 이를 통제하
는 능력을 학습시켜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
을 인지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생존수영교육 이전 수영교육 경험 유·무에 따
른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수영교육 경험 유·무와 관계
없이 생존수영교육 이후 수중불안이 감소하고 수
상안전 의식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보였다. 시간과 그룹 간 상호작용에서는 수영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안전교육이 더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선행교육으로서 수영의 경험은 기본
적으로 안전 행동에 대한 수칙을 이해하고 안전
교육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긍정적 변화로 집단 간 차이가 의미하
는 바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생존수영교육
은 운동 기능과 기술교육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서 수영교육 경험 유·무, 수영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중불안과 수상안전 의식에 긍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고현영(2014) 
[42]는 수영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수영교육
은 단순한 영법 기능과 기술, 물놀이 등의 실기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안
전교육이라고 하였다. 즉 생존수영교육은 수영교
육 경험을 앞서는 상위 교육으로 수상 활동에 대
한 안전의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수중불안과 수상안전의식에 대
한 하위요인 이외에 생존수영교육이 다른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
해 매개, 조절효과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대학교육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적용하여 대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자, 생존수영프로그램, 시설, 교육
과정 개설 등 다각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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